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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6. ▶ 영덕군, ‘풍력에너지 활성화 컨트롤타워’ 종합지원센터 착공 

ㅇ 총 사업비 190억원이 투입될영덕 ‘풍력에너지산업 활성화 컨트롤타워’가 

착공되어 건축연면적 8300㎡(지하1층, 지상4층) 규모로 내년 6월 준공 예

정

― 2018년 6월 특별법 시행으로 특화된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지

원 등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에너지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지정된 동 지

원센터는 지역 특화기업 육성 및 지원,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등 풍력산

업 핵심거점 공간으로 자리잡아 지역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

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

7. 14. ▶ 포항시, K-베터리 중심도시로 성장

ㅇ 이차전지 분야에 총 5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한 포항시는 에

코프로·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연간 양극재 

100만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
― 이는 세계 양극재 수요량 605만톤의 16.5%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양극재 

이외 이차전지 소재의 생산량도 연긴 120만톤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

으로 예상

ㅇ 이차전지산업 기업과 전후방산업 연계기업간 협력 강화로 1,000여명 이상

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

전망



7. 31. ▶ 포스코퓨처엠-한동대, 배터리학과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

ㅇ 포스코퓨처엠은 한동대와 ‘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

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

― 한동대는 배터리 산업 성장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개설을 

준비하고 있으며,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·음극재를 동시에 양산하고 있는 

포스코퓨처엠이 커리큘럼 구성 및 연구설비 구축에 조언할 계획

― 전공 학생들은 포스코퓨처엠 주요 사업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을 

받게 되며 취업 연계 활동도 이루어질 전망


